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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특히 석유화학 시장에 중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상상하기도 싫은 물음일 것이다.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량의 60-70%를 수출하고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다고 하나 

수출량의 50% 안팎을 중국으로 내보내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산업과 중국시장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라

설 수 없는 일심동체와 같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시장만 쳐다보고서는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중동이 코스트가 낮은 원료를 내세워 중국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미국이 셰일가스 베이

스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논리는 이미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잔소리로 전락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연평균 7% 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거나 성장률이 3%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면 중국

이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역으로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동과 미국

의 과잉물량이 길을 잃고 대양을 헤매게 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말 그대로 죽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11일 위안화 환율을 1.86% 떨어뜨린데 

이어 12일 1.62%, 13일 1.11% 낮춤으로써 8월13일 달러당 환

율이 6.4010위안으로 떨어졌다. 3일 동안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무려 4.66% 평가절하한 것이다.

중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환율을 3일간 4.66%를 떨어뜨리

는 모험을 감행할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극약처방을 들

고나온 까닭을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투기꾼들이 

중국경제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기업들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이 위안화와 동시에 떨어져 당분간은 국내 화학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하함

으로써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면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12일 국내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 것도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도 1200

원 수준으로 떨어진 후 1170-1180원 수준에서 안정돼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자급률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간재 수출은 긍정적일 수 있어도 완제품 수출

이 불리해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국산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중국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중국 경제가 위안화 평가절하 분위기를 타고 살아난다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림으로써 독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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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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